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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하시는 말씀           18-11-07

인터넷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올려 놓은 몇 마디의 언급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아기를 출산한 후 몸이 정상으로 회복 되려면 약 6 개월이 걸린다.” 고 말하는 사람은 일단 엄마가 되면 정상적인 몸이란 흘러간 용어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엄마 노릇을 잘하는 것은 본능으로 배운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살 짜리 아이를 데리고 샤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엄마란 따분하고 지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고 말하는 사람은 십대의 아들이 처음으로 운전 면허를 받고 운전하는 차에 타보지 못한 사람이다.


‘”엄마가 좋으면 자녀들이 다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양육지침서와 보증서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좋은 엄마는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뒷문을 열고 뒷뜰에  나가는 순간 자기 아이가 친 골프공이 이웃집의 창문의 유리를 깨는 장면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엄마가 되려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4학년 짜리 아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엄마라고 할지라도 다섯번 째 아이를 첫 아이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이를 다섯 명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다.


“엄마란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질문의 해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콩죽을 코와 귀에 마구 쑤셔 넣는 두살 짜리 아이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다. 

“엄마로서 가장  큰 고통은 아기를 해산하는 것이다.”고 말하는 사람은 유치원에 가기 위하여 처음으로 버스를 타는 아이나 군에 입대한 아들이 신병 훈련소에 가기 위하여 비행기에 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엄마의 걱정은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엄마의 걱정 줄에 또 하나의 아들이나 며느리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마지막  자녀가 집을 나가게 될 때 엄마의 일은 끝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손자나 손녀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을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엄마는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인간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상대가 밉거나 곱거나 차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같은 사람이 밉기도 하고 곱기도 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흥미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속한 단체에서 부인을 대동하고 중동에 있는 나라를 공식 방문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분은 세계 도처를 안 가보신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여행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인은 해외 여행에 동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No”라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행에 같이 가겠냐고 물었더니 역시 가고 싶지 않다는 음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번 여행에는 중동의 아름 다운 섬 나라도 들리게 되어있다”고 말하면서 그 섬 나라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께서 따라 가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시겠다고 말했냐고 제가 물었더니 제 친구왈 “제 아내가 아무말도 않더군요. 제 아내가 아무말도 안하면 “Yes”입니다.” 부인의 마음을 잘아는 남편임을 저는 재 확인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나 결혼 생횔에서 여자들의 표현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이해하면 참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남자들은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끝 

